
컨버터 ‘혹고’ –대중국 · 대구주 수출사업 진전 

일본의 컨버터 ‘혹고(北高)’는 대중국 · 대구주로의 텍스타일 수출에 주력

하고 있다. 대중국 수출에 의한 판매고는 2006년에 수천만엔 정도 규모에 불

과하였는데, 2007년에는 1억엔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. 대구주 수출도 프레

미어 비젼(Premiere Vision : PV)에 출품하는 등의 노력으로 서서히 수출이 확

대되고 있다. 

대중국 수출에서는 현재 베이징(北京)과 상하이(上海)에 각각 에이전트를 

두고 영업활동을 추진하고 있다. 또한 PV 상하이에도 두 번 출품하고 있으

며, 금년 가을에는 세 번째로 출품할 예정이다. PV 상하이에 출품하기 전에

는 ‘인터 텍스타일(Intertextile) 상하이’에 출품하고 있었는데, “PV 상하이에 출

품하면서 샘플 요청건수는 줄었으나, 그 내용은 어패럴업체가 많아서 질(質)

의 향상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성과를 올렸다.”고 말하고 있다. 

대구주 수출에서도 수출을 확대하게 된 포인트는 PV 효과이다. 2006년 2월

의 PV전시회에는 ‘천지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상하고 운치있는 분위기의 여

유’를 테마로, 자신있는 면소재에 다채로운 가공을 하였다. 

가공에서는 광택감에 오건디(organdy : 비쳐보이고 가벼우며 얇은 평직물), 

감량, 염축(塩縮) 등의 비쳐보이는 가공을 늘렸다. 프린트에서는 단색계열의 

매화무늬 프린트 등에서 좋은 감촉을 받았다. 그동안 계속 출품하고 있어 리

피터(repeater 거듭되는 주문자)도 늘고 있으며, 수출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

도 “어려운 일도 있겠으나, 더욱 수출을 늘려 나가려 한다.”는 뜻을 밝혔다.♣ 

 


